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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이치섭(바오로), 이옥희(엘리사벳), 고 연(요한), 주영재(요한), 
김정자(엘리사벳), 박병규(어거스틴), 이춘자(희순루시아), 
박경철(레오), 김태수(토마스), 전행자(루갈다), 정인선(요한), 
윤영란(도로테아), 김정욱(에스더), 정행자(세실리아), 강젬마, 
모기화(카타리나), 박유자(요안나), 허 은(안드레아), 김클로틸다 
이승자(데오도라), 박춘자(아가다), 김종휘(루카), 권상웅(요한), 
황정융(보스코), 강정환(유스티노), 김영일(미카엘) 탐 박(토마스), 
김정우(바오로), 이춘재(엘리사벳), 오명희(마리아),  
이대수(안토니오), 장기섭(토마스), 이문규(라파엘), 
여재동(베드로), 이종금(폴리나), 제이슨박(야고보), 
김종루(라우렌시오), 김명수(토마스), 최수지(소화데레사),  
민광홍(미카엘), 김동진(가롤로), 한명수(아오스딩 마리아)  
최정자(카타리나),                                                                                                                              
 
ㅇ교무금       $   6,295.00   ㅇ주일헌금        $ 1,822.00 

ㅇ감사헌금    $    3,200.00   ㅇ토요헌금       $   35.00 

ㅇ성물방입금 $        95.00 
 
▪감사헌금: 오주영(카타리나)가정, 고연(요한), 

김정자(엘리사벳), 김영일(미카엘) 
 

 
『 2026년 8월 9일 미사 지향 』  

 생미사 
김앤디(안드레아), 지석철(스테파노), 이영희(글라라),  
유명주(마가렛), 엄광식(토마스), 박준우(마태오), 정은옥(로사), 
정원준(크리스), 정서령(쥬디), 김태준(에릭), 김유미 
 
 연미사 
이긍구(마이클), 차연주(리사), 김선경(임마꿀라따), 배안나, 
이선애(마틸다), 정순분(수산나), 김희경(요안나), 주영선(소피아), 
음규진(요셉), 김순열(카타리나 ),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 (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 (그레고리오), 김성애(마리안나), 김진봉(베드로), 
김종훈(그레고리오) 
 
8월 11일(화): 
Sr. 배은정(요안나), 이양연, 최경애(데레사                     (생미사) 
김선경(임마꿀라따), 김순열(카타리나), 김성애(마리안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그레고리오), 김종훈(그레고리오) (연미사)              
8월 12일(수)~8월 15일(토):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그레고리오)      (연미사)             
 
8월 14일(금): 주영선(소피아)                                (연미사)                 
 
 

 

 

시카고 대교구에서 실시하는 ‘세대에서 세대로’의 
기금모금에 교우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교우들께 배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문의하세요. 
납부한 금액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되며 수표를 쓸 때 
수취인을 G2G 혹은 G to G 로 쓰십시오. 
본당 목표: $440,000.00 (5 년 동안) 
▪ 7월31일 현재 약정액:  $171,800.00(19가정) 
 

◎8월 15일(토)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복되신 성자의 어머니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심을 
경축하는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에 교우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시간: 저녁 7시 30분 (6시 청년미사는 없습니다) 
 
◎하반기 본당 주요행사 안내 
본당의 날: 9월 20일       추석미사: 9월 25일 
선교바자회: 10월 18일       추수감사절: 11월 22일 
본당 연말파티: 11월 29일   성탄대축일: 12월 25일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2027년 1월 1일 

◎Fr. 단 웨버(Donald Webber) 영적꽃다발 안내 
9월 6일, 80회 생신을 맞으시는 단 웨버 신부님을 위해 
하느님 은총과 평화 가운데 건강하시도록 ‘영적꽃다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까지 수거함에 제출해 
주십시오. 
 
◎꼬미시움 
일시: 8월 16일(일) 오후 12시30분 신관1호 
 
◎8월 야외 울뜨레아 
일시: 8월 23일(일) 오전 11시30분-여재동베드로댁 

2414 Indian Ridge Dr. Glemview IL 60026 
 
◎2026 년 어린이 복사단 피정안내 
일시: 8 월 22 일 오전 10 시~오후 4 시 (본당) 
대상: 복사단 어린이 및 청소년 
문의: 표혜진(kmcckoreanschool@gmail.com) 
 
◎2026-2027 주일학교(CCD), 한국학교 학생모집 
일정: 2026 년 9 월 13 일 ~ 2027 년 5 월 2 일 
주일학교(CCD): 매주 일요일 오전 9:20 ~10:30 
한국학교: 오후 12:30 ~ 2:30 
문의 및 등록: 성당 사무실, 표혜진 

(kmcckoreanschool@gmail.com)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II 코린토 6, 16) 

 

 시간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보편 지향 기도 

26 년 

8/ 9 

9 시 현재영(바오로) 김양균(아네스) 현동숙(소피아) 박춘자(아가다 

11 시 이관복(바오로) 심묘현(안젤라) 박만석(마누엘) 이 영(레오) 
이관숙(마리아) 

26 년 

8/16 
9시 이신애(율리안나) 김주영(이냐시오) 벡진주(에밀리아나)  이춘자(희순루시아) 

11시 황정순(크리스티나) 이향례(자넷) 임기홍(스테파노)  박정환(라파엘) 
박현주(크리스티나) 

 

8월 9일 연중 제 19 주일 

오늘 복음(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기적)은 지난주

의 복음(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많은 군중

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 바로 다음에 나오기에,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난 주 복음이 예수께서 허

기진 이들을 위해 베푸신 기적이었다면, 오늘 복음은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다.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 파도에 시달리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가신 시간은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때로, 우리말 성경은 이 시간을 새벽이라고 한

다. 새벽은 빛이 없어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시기이지만 동시에 곧 동이 트는 시간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동틀 녘을 하느님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때라고 믿었다. 오늘 

복음에서 동틀 녘은 예수님의 제자들, 나아가 마태오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상징하기도 한다.  

 

오늘 복음 속 제자들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로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체험했다. 그런데 예수

님은 그 신난 제자들을 서둘러 배에 태워 캄캄한 밤중

에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다. 게다가 거기는 낯선 이

방인들의 땅이었다. 이 짧은 글에는 "유다인 뿐만 아

니라 낯선 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깊은 뜻이 숨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풍

랑을 만나 고생할 것을 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그냥 

보내셨을까?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 예수님'과 '내 삶

에서 직접 겪어본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남에게 들어서 아는 믿음, 책으로 배워서 아는 믿음은 

평소엔 그럴듯해 보여도 거센 파도 한 번 치면 쉽게 

무너진다. 나중에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그런 '3인칭 믿음'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생하는 걸 멀리서 구경하며 즐기

시는 분이 아니다. 제자들이 한계에 다다랐을 즈음, 

곧 '새벽'에 호수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신다. 

 

거센 바람과 파도에 정신을 팔린 제자들은 물 위를 걸

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하고 비명을 지

른다. 어제 저녁에 기적을 베푸신 분이 바로 눈앞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다. 믿음이 약해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꾸짖는 대신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다. 

 

 

 

여기서 "나다"라는 말은 구약성경에서 하느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알려주실 때 쓰셨던 "나는 곧 나다 (I am who am) '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 אהיה אשר אהיה )"라는 하느님의 

진짜 이름이다. 예수님은 완벽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

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약한 이들에게 오셔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용

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때 베드로가 나선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 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너라.”하

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는다. 대단한 신앙의 

묘기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 빠져들

기 시작한다. 빠진 이유는 분명하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

님에게서 거친 파도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우리도 주님만 

바라볼 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하다가도, 내 통장 

잔고나 건강 검진 결과지를 바라보는 순간 “나 이제 죽었

네.” 하며 기운이 빠져드는 것과 같다. 

 

삶의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힘으로 제어

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곤 한다. 그러나 오늘 

독서와 복음은 바로 그 두려움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

시는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도록 초대한다. 제1독서

의 엘리야 이야기와 복음의 베드로 이야기는 깊은 닮은꼴이

다. 고통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당신을 만나도록 호렙산

으로 엘리야를 부르신 하느님의 초대는, 역풍에 시달리는 

베드로를 향해 "오너라." 하고 물 위를 걸어오도록 부르신 

예수님의 초대와 그대로 겹쳐진다. 

 

주님은 거친 돌풍이나 흔들리는 지진, 맹렬한 불길 같은 세

상의 소란 속에 계시지 않았다. 모든 파도가 숨을 죽인 뒤 

찾아온 잔잔한 미풍 속 작은 속삭임으로 당신 존재를 드러

내셨듯,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호수의 풍랑은 비로소 

잠잠해졌다. 

 

우리 삶의 바람이 거세질 때 필요한 것은 파도를 이겨낼 나

의 완벽한 힘이 아니다.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 그리고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그분께 손을 뻗는 겸손한 고백이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세

상의 소음과 불안의 소용돌이 너머, 우리 마음의 잔잔한 미

풍 속에서 나지막이 건네신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본당 대표 전화: 773 - 554 - 5426 

◎ ‘Generation to Generation Campaign’ 
‘세대에서 세대로 기금 모금’ 



 

  
 

                                www. chicagokmcc.org               E-mail:   chicagokmccorg@gmail.com 

한국 순교자 시카고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at Chicago 

 
2026 년 8 월 9 일    연중 제 19 주일 

『 말씀의 전례 』 
◉ 제 1 독서   열왕기 상 19,9ㄱ.11-13ㄱ 

◉화답송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 로마서 9,1-5 

◎ 알렐루야. 

○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 
 
◉ 복음 마태오 14,22-33 
 
◉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오늘의 성가     입당성가   16            봉헌성가   213,215         

                       성체성가 163           파견성가       69    

  

주임사제:    Fr. 김 두진(바오로)    C (626) 610-6555 
본당수녀:    Sr. 최 재순(에스텔)    C (773) 366-0797 

C (773) 941-2648 

     본당대표전화: Office (773) 554 - 5426 

4115 N. Kedvale Ave. Chicago, IL 60641 

           미사 시간 안내 
토요 특전미사   6:00 pm (청년) 
주일 미사        9:00 am.   11:00 am.  

                       11:00 am  (English) 

평일 미사   (화요일, 목요일) 7:30 pm 

                  (수요일, 금요일) 7:30 am 

본당사무실 
      화, 금요일        9:00 am to 3:30 pm 
      토요일           11:30 am to 4:30 pm 
      일요일            8:00 am to 2:00 pm 

월, 수, 목 휴무 (Mon, Wed, Thurs)-closed 

화해성사 
      일요일  8:30 am -  8:45 am 

               10:30 am - 10:45 am 

혼인성사  
      6 개월 전에 사무실로 신청 

유아영세  

      매달 셋째 주일 11:00 am 미사 중 


